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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urpose: This study identified the prevalence of depressive symptoms and explored correlates of depressive 
symptoms among Korean women care-workers caring older adults living in community. Methods: A total of 465 
participants were recruited for the study. Depressive symptoms was measured by the CES-D10 and distress was 
assessed using a single question given 5 Likert scale. Results: The prevalence of depressive symptoms and dis-
tress among care-workers were 32.5% and 32.0% respectively. Work environment safety, violence exposure ex-
perience, work-family conflict, weekly care work time, and poor health statu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
depressive symptoms. Only violence exposure experience and poor health status were associated with distress. 
Conclusion: Our findings suggest more attention on mental health of care-workers and their risky work condition 
such as violence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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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론

1. 연구의 필요성

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노인인구의 돌봄 

수요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. 이에 노인돌봄은 사회적 

공동책임이라는 인식 하에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

하였으며 요양보호사를 양성하여 시설 및 재가 노인을 돌보도

록 하였다. 요양보호사는 2016년 현재 약 133만명이나 이들 중 

실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는 31만3천명, 자격증 소지 인력의 

23.5% 수준으로 약 25만 3천명이 재가 돌봄서비스 제공을 하

고 있고, 시설서비스에 약 6만명이 일하고 있다(Seok, 2016).

돌봄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인지적 판단, 정서적 공감 및 물리

적 ․ 신체적 노동이 요구된다(Kang & Kim, 2016). 즉 대상자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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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과 인지능력에 따른 돌봄요구를 인식하고, 신체적 ․ 정신

적 건강을 유지 ․ 증진시키기 위한 정서적 ․ 물리적 지원을 제공

한다. 돌봄서비스의 특성 상 돌봄제공자는 대상자와의 대면

적 대인관계에서 돌봄을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

의 감정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등의 심리적 긴장이 요구된다

(Hong, 2011; Kang & Kim, 2016; Kim & Lee, 2014). 직무로 

인한 정서적 ․ 감정적 소모는 불안, 우울, 자살생각 등의 정신건

강에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(Duffy, Oyebode, 

& Allen, 2009; Hwang, 2015; Lee & Nam, 2015; Rim & Lee, 

2013). 특히 치매,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

수행이 어려운 노인을 돌보는 경우는 다른 돌봄대상자에 비해 

일상의 사소한 일을 포함한 거의 모든 돌봄을 수행하므로

(Chon, Park, & Moon, 2010), 과도한 신체적, 심리적, 정신적 

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증가된다(Duffy et al., 2009; Moon, 

2010). 

돌봄제공자의 사회경제적 위치는 우리사회의 돌봄 책임만 

지웠을 뿐 임금수준, 근무환경, 고용안정성, 사회적 인정 등의 

측면에서 제대로 대접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이다(Hwang, 

2013). 재가서비스 돌봄제공자는 시설서비스와 비교하여 비정

규직 고용, 낮은 임금수준 등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

더욱 심각하다(Kim & Shim, 2012; Kim et al., 2010). 일상생

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재가서비

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안정된 환경이 아닌 열악한 

조건에서 근무하며, 특별한 소명의식이나 가치 등의 자질이 요

구되어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(Seo & Kim, 

2012).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중년 이상의 여성으로서 고강도, 

고위험의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 등이 빈번하

게 발생하고(Kim et al., 2010; Lee et al., 2012), 더 나아가 성폭

력과 성희롱에도 노출되어 있다(Hwang et al., 2014; Kim et 

al., 2010; Lee et al., 2012; Rim & Lee, 2013; Seo & Kim, 

2012)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사회적으로는 요양보호사에 대해 

서비스 이용자나 가족들의 비인격적 대우, 돌봄노동에 대한 저

평가로 인해 자존감이 저하되거나 직무스트레스를 넘어 우울 

등 정신적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(Kim, Song, & Kim, 2016). 요

양보호사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연구는 직무 스트레스나 직업

만족에 관한 연구가 다수이며(Kim, 2016; Kim & Shim, 2011; 

Lee & Hu, 2012; Seo & Kim, 2012), 이외 소진이나 정서적 탈

진(Kang & Kim, 2016; Kim, 2016; Kim, Kim, & Jin, 2016; 

Kim et al., 2010; Lim & Kim, 2011) 등이 있다. Hwang (2015)

은 간호사, 조무사, 요양보호사 등 노인요양시설 근무자들의 

직무스트레스와 우울 등을 다루긴 했으나 직무스트레스만을 

결과변수로 보았다. 이와 같이 재가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

를 대상으로 한 우울,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건강 연구는 부족

한 실정이다.

재가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우울, 스트레스와 같은 정

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개인의 인구학적 특

성과 돌봄업무 관련 특성을 들 수 있다. 인구학적 특성의 구체

적 변수로는 소진이나 직무스트레스 등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

연령, 결혼상태, 교육수준, 사회경제적 수준 등을 들었으며

(Duffy et al., 2009; Kim & Shim, 2011; Seo & Kim, 2012), 돌

봄업무 관련 특성의 구체적 변수로는 역할갈등, 보상, 근무경

력, 근무시간, 급여, 작업 환경, 재교육여부, 돌봄 중 폭력 경험 

등을 들고 있다(Kang & Kim, 2016; Kim & Shim, 2011; Lee et 

al., 2012; Lim & Lee, 2013; Seo & Kim, 2012). 노인의 신체, 심

리적 특성, 노인질환 등에 대한 교육 및 노인요양을 위한 보다 

전문화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직무

만족도와 돌봄업무 숙련도를 높여(Kim & Shim, 2011), 업무 

재교육여부는 돌봄업무 숙련도와 관련이 있다. 업무수행과정

에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높아지게 되고 이를 

통해 돌봄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(Kim & Lee, 

2014).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재가노인을 돌보는 요

양보호사의 우울,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영향 요

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.

본 연구는 재가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정신건강에 영

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. 이를 통

해 요양보호사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, 궁극적으로는 돌봄서

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․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

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. 

2. 연구목적

 재가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돌봄업무 환경과 우울, 

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 수준을 확인한다. 

 재가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우울 및 스트레스 관련 

요인을 탐색한다.  

연 구 방 법

1. 연구설계

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노인에게 서

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우울 및 스트레스에 관련된 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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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을 파악하는 상관관계 연구이다. 

2. 연구대상 

연구대상자는 지역사회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가사간병방

문서비스 및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

관에서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이다. 표본기관은 전국에서 해당 

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2,040개(가사간병 492개, 노인돌봄 

1,648개) 중 제주도를 제외하고, 시 ․ 도별 기관분포를 고려하여 

약 5%인 100개소를 비례 추출하였으며, 이들 기관의 규모에 

따라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수를 비례 할당하여 기관별 조

사대상 돌봄제공자 수는 2~8명에 해당되었다. 

요양보호사의 표본 크기는 전체의 약 4%인 500명으로 하였

다. 조사 수행은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되 조사원의 

교육은 연구진들이 수행하였다. 훈련된 조사원은 2016년 9월 

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를 방문면

접을 실시하였다.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**대학교 연구윤리심

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다(IRB No. 20160920-SB-008-01). 본 

연구의 최종분석대상자는 총응답자 471명 중 단 0.6%인 남성 

3명과 주요변수에 대한 무응답 사례(3명)를 제외한 465명으로 

하였다. 

3. 변수의 측정

1) 우울증상 및 스트레스 

‘우울증상’의 측정은 지역사회 역학조사용으로 미국 정신보

건연구원(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: NIMH)이 개

발한 CES-D10 (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-

Depression Scale)을 사용하였다. CES-D10은 10개의 문항으

로 구성된 자가보고형 우울척도로서 각 질문에 대해 ‘극히 드

물다(0점)’에서 ‘대부분 그랬다(3점)’까지 4점 척도로 선택한

다(Miller, Anton, & Townson, 2008). 따라서 점수는 최저 0

점에서 최고 30점이며 우울 증상여부에 대한 절단점(cut-off 

value)은 10점 이상이다(Miller, Anton, & Townson, 2008). 

본 연구에서 우울 증상의 유무는 우울 진단을 위한 절단점(10

점 이상)을 적용하여 분류하였다. 개발당시 CES-D10의 내적

일치도 Cronbach's α는 .86이였으며 본 연구의 내적일치도 

Cronbach's α는 .82이었다. ‘스트레스’의 측정은 국민건강영

양조사 및 지역건강조사에서 활용되며, 한 문항으로 구성된 질

문 ‘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?’에 

대해 ‘일주일에 1번 이상’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스트레스가 있

다고 구분하였다.  

2) 돌봄업무 관련 특성 

돌봄업무 관련 특성에는 ‘돌봄에의 종사경력’, ‘주당 돌봄업

무 시간’, ‘급여방법’, ‘안전한 작업조건’, ‘돌봄기술 숙련도’, 

‘돌봄 중 폭력경험’ 및 ‘일-가정 갈등’ 여부를 포함하였다. 

‘안전한 작업조건’ 여부는 최근 1년 이내에 돌봄제공자가 소

속 기관으로부터 ① 돌봄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무리 

혹은 감염의 위험에 대한 교육을 제공받는지 여부, ② 정기건

강검진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지, ③ 감염위험이 있는 대상

자를 돌볼 때 장갑, 마스크 등 보호구를 제공받아 착용하고 있

는지, ④ 돌봄업무 시작 전 대상자의 질병상태에 대한 정보를 

제공받는지를 묻는 문항에 예(1), 아니오(0)의 응답이 주어졌

다. 네 문항 모두에 ‘예’라고 대답한 경우를 ‘안전한 작업조건’, 

하나만 안 지켜진 경우를 ‘보통’, 둘이상 안 지켜진 경우를 ‘안

전하지 않은 작업조건’으로 구분하였다. ‘돌봄기술 숙련도’는 

돌봄업무 관련 자신의 기술수준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을 선택하

도록 하였다. 이에 대한 선택은 ‘① 나의 일을 잘하기 위해 기술

과 지식교육이 더 필요하다’, ‘② 나의 일은 현재 나의 기술과 

지식수준에 잘 맞다’, ‘③ 나는 현재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할 수 

있는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’가 제시되었다. ‘돌봄 중 폭력

경험’ 은 지난 1년간 돌봄업무 중에 ‘언어폭력(욕, 막말 등 폭

언)’, ‘신체적 폭력 및 폭행’, ‘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’, ‘성희롱’, 

‘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’ 각각에 대해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

있는 경우를 표시하도록 하였다. ‘일-가정 갈등’은 일과 근무시

간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하기에 적당한지를 묻는 문항에 

대해 4점 척도(① 매우 적당하다~④ 전혀 적당하지 않다)의 응

답선택에 대해 ‘④ 전혀 적당하지 않다’에 응답한 경우를 ‘일-

가정 갈등’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. 

3) 인구 ․ 사회학적 특성 등  

인구 ․ 사회학적 특성 등에는 연령, 결혼상태, 교육정도, 주관

적 경제상태와 주관적 건강수준을 포함하였다.

4. 자료분석 

연구대상자의 인구 ․ 사회학적 특성 및 돌봄업무 관련 특성 

확인을 위해 기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 특성에 

따른 우울 및 스트레스의 분포 차이 검정은 x2 test로, 우울 및 

스트레스에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다중 로지스틱

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.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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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결과 모든 독립변수의 VIF가 10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어 

다중공선성의 우려를 배제할 수 있었다. 또한 모든 로지스틱 

회귀분석 모형은 Hosmer와 Lemeshow 모형적합도 검정결

과 예측값과 관찰값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

다. 본 연구의 모든 통계분석은 IBM SPSS 20.0 프로그램을 활

용하였다. 

연 구 결 과

1.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돌봄업무의 특성

 

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56.85세이며, 대상자의 51.6%가 

55~64세에 분포하였으나 65세 이상 13.3%나되었다. 대상자의 

81.1%가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이며, 61.7%가 고졸 이상이고, 

초등 이하의 학력도 11.0%나되었다. 주관적 경제수준은 대부

분(75.9%)은 ‘중’이라고 응답하였으며, 20.4%는 주관적 경제

수준이 ‘하’인 것으로 나타났다.

돌봄업무 특성을 살펴보면, 평균 돌봄업무 경력은 약 5년

(64.46개월)이며, 3년 이상(37개월 이상)의 경력자는 68.8%에 

해당하였다. 임금은 단 7.7%만이 월급형태의 급여이고, 대부

분 시급을 받고 있었으며, 주당 근무시간은 ‘36시간 이상’이 

32.7%였다. 지난 1년간 안전교육제공여부, 건강진단 실시 여

부, 대상자에 대한 질병정보 제공여부 및 돌봄 시 감염위험관련 

보호구 제공여부를 측정한 작업안전조건으로는 4가지를 모두 

제공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53.3%뿐이었으며 이

러한 안전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에 근무하는 대상

자가 11.2%나되었다. 요양보호사의 61.9%는 자신의 돌봄 기

술과 지식이 현재하는 일에 적당하다고 응답했으나 부족하다

고 응답한 경우도 26.0%나되었다. 대상자의 22.0%는 지난 1년

간 어떠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

으며 30.8%가 현재 돌봄업무가 일-가정 균형에 어려움이 있다

고 호소하였으며 46.5%는 자신이 불건강한 상태라고 보고하

였다(Table 1). 

2. 요양보호사의 우울 및 스트레스 분포 

 

본 연구대상자인 재가노인 요양보호사의 우울 및 스트레스 

수준을 확인한 결과 32.3%가 우울 증상을, 32.0%가 스트레스

를 호소하였다. 연령에 따라 스트레스 분포가 유의한 차이를 

나타냈으며(p<.05), 기혼자보다 사별 등 배우자가 없는 경우

에 우울 및 스트레스 분포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스

트레스에서만 유의하였다(p<.05).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라 우

울의 분포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

은 경우 중간에 해당하는 경우와 큰 차이를 보였다(p<.01). 

돌봄업무 관련 특성으로는 임금지불형태에 따라 스트레스 

분포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는데 월급의 경우가 시급의 경우

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(p<.05). 주당 일하는 시간이 16.01 

~36.0시간에 해당하는 경우(43.2%)가 그렇지 않은 경우(25.9 

~27.6%)에 비해 우울의 분포가 높았으며(p<.01), 안전한 작업

조건에 있는 경우(28.2%)는 안전하지 않은 작업조건에 있는 경

우(53.8%)에 비해 유의하게 우울분포가 낮았다(p<.01). 폭력

에의 노출 경험에 따라 우울 및 스트레스 분포가 유의하게 다

른 양상을 보였는데 폭력에 두 번 이상 노출된 경우는 우울 및 

스트레스 위험이 각각 55.1% 및 55.6%로 폭력노출 경험이 없

는 그룹의 우울(30.2%) 및 스트레스(26.3%) 분포에 비해 현저

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마지막으로 주관적 건강수준에 따라 

우울 및 스트레스의 분포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. 즉 불건강

한 경우 우울(38.9%) 및 스트레스(39.4%) 분포가 건강한 군의 

우울(26.5 %) 및 스트레스(25.7%) 분포보다 높았다(p<.01) 

(Table 1).

3. 요양보호사의 우울 및 스트레스의 관련 요인 

Table 2는 다른 요인을 모두 통제하고도 각 변수들이 독립적

으로 우울 및 스트레스에 관련이 있는지를 탐색한 결과이다. 

돌봄업무 관련 특성에서, 주당 16.0~36.01시간 돌봄업무에 종

사하는 경우는 16시간 이하 종사자에 비해 우울 위험이 2.1배

(95% CI 1.25~3.54)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안전한 작업조건

이 아니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안전한 근로조건에 있다고 응답

한 그룹에 비해 우울 위험이 3.2배(95% CI 1.59~6.38)나 높았다. 

한편 ‘폭력에의 노출 경험’은 우울과 스트레스에 모두 주요

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 즉 지난 1년간 돌봄업무

를 수행하면서 언어폭력, 신체폭력 또는 성적관심과 성희롱 및 

굴욕을 한 번 경험한 경우와 2번 이상 경험한 경우는 그렇지 않

은 경우에 비해 스트레스 위험이 각각 2.4배(95% CI 1.32~ 

4.38) 및 2.5배(95% CI 1.25~5.00) 높았으며 우울의 경우는 폭

력에의 노출 경험이 두 번이상일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

2.3배(95% CI 1.13~4.58)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일-가정 갈등

을 경험하는 요양보호사는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우울 위험

이 2.0배 높았으나 스트레스에는 관련이 없었다. 주관적 불건

강은 우울과 스트레스 모두에 관련이 있었는데, 주관적 불건강

을 호소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우울 위험은 1.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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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ble 1. Distribution of Socio-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Working Conditions, and Prevalence of Depressive Symptoms 
and Stress of Korean Women Care-workers for Older Adults Living in Community (N=465)

　Variables n (%) or M±SD Depressive symptoms (%) Stress (%)

465 (100.0) 32.3 32.0

Age (year)
≤54
55~64
≥65

56.85±6.95
31.3
34.2
27.4

*
31.9
35.8
17.7

163
240
62

(35.1)
(51.6)
(13.3)

Marital status 
Married 
Widowed/single/others

377
88

(81.1)
(18.9)

30.8
38.6

*
29.7
42.0

Education
≥High school
Middle school
≤Elementary school

287
127
51

(61.7)
(27.3)
(11.0)

30.3
38.6
27.5

35.2
29.9
19.6

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
High
Middle
Low

17
353
95

(3.7)
(75.9)
(20.4)

**
35.3
28.6
45.3

35.3
31.2
34.7

Care work duration (month)
≤12
13~36
≥37

64.46±39.20
21.6
35.1
33.1

23.5
38.3
31.6

51
94

320

(11.0)
(20.2)
(68.8)

Wage payment type
Salary base 
Hour base

36
429

(7.7)
(92.3)

33.3
32.2

*
50.0
30.5

Working hours per week
Low 33% (≤16 hrs)
Middle 33% (16.01~36.01 hrs)
High 33% (＞36.01 hrs)

30.88±21.82 **
25.9
43.2
27.6

26.6
33.5
36.2

158
155
152

(34.0)
(33.3)
(32.7)

Safety work condition
Good
Fair
Poor

248
165
52

(53.3)
(35.5)
(11.2)

**
28.2
31.5
53.8

31.0
33.9
30.8

Self-rated care skill 
Good
Fair
Poor

56
288
121

(12.0)
(61.9)
(26.0)

33.9
30.6
35.5

*
42.9
28.1
36.4

Number of violence experience
None
One
≥Two

358
62
45

(77.0)
(13.3)
(9.7)

*
30.2
30.6
51.1

**
26.3
48.4
55.6

Work-life balance
Yes
No

322
143

(69.2)
(30.8)

**
28.0
42.0

34.8
25.9

Self-rated health
Healthy
Unhealthy

249
216

(53.5)
(46.5)

**
26.5
38.9

**
25.7
39.4

*p＜.05, **p＜.01 for difference among different levels of each variable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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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ble 2. Odds ratio† and 95% Confidence Interval for Depressive Symptoms and Stress among Korean Women Care-workers
for Older Adults Living in Community (N=465)

Variables
Depressive symptoms Stress

OR 95% CI p OR 95% CI p

Age (year)
≤54
55~64
≥65

1 
1.17 
0.90 

0.72 
0.41 

-1.88 
-1.95 

.531

.783

1 
1.31 
0.46 

0.82 
0.20 

-2.08 
-1.07 

.263

.072

Marital status 
Married 
Widowed/single/others

1 
1.33 0.76 -2.33 .310

1 
1.69 0.97 -2.93 .062

Education
≥High school
Middle school
≤Elementary school

1 
1.66 
1.13 

0.99 
0.52 

-2.79 
-2.47 

.056

.760

1 
1.05 
0.67 

0.63 
0.29 

-1.76 
-1.55 

.858

.347

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
High
Middle
Low

1 
0.55 
0.95 

0.18 
0.30 

-1.67 
-3.07 

.295

.935

1 
0.96 
0.82 

0.32 
0.25 

-2.90 
-2.69 

.941

.748

Care work duration (month)
≤12
13~36
≥37

1 
2.20 
1.87 

0.91 
0.84 

-5.33 
-4.17 

.080

.126

1 
1.93 
1.64 

0.82 
0.75 

-4.52 
-3.56 

.131

.212

Wage payment type
Salary base 
Hour base

1 
0.64 0.27 -1.51 .307

1 
0.57 0.25 -1.29 .178

Working hours per week
Low 33% (≤16 hrs)
Middle 33% (16.01~36.01 hrs)
High 33% (≥36.01+ hrs)

1 
2.10 
1.03 

1.25 
0.57 

-3.54 
-1.87 

.005

.912

1 
1.24 
1.36 

0.73 
0.77 

-2.11 
-2.41 

.419

.290

Safety work condition
Good
Fair
Poor

1 
1.05 
3.18 

0.65 
1.59 

-1.69 
-6.38 

.850

.001

1 
1.37 
1.29 

0.85 
0.62 

-2.20 
-2.68 

.197

.494

Self-rated care skill 
Good
Fair
Poor

1 
0.76 
0.85 

0.39 
0.41 

-1.51 
-1.77 

.724

.438

.657

1 
0.55 
0.58 

0.29 
0.29 

-1.03 
-1.17 

.172

.063

.130

Number of violence experience
None
One
≥Two

1 
0.91 
2.27 

0.48 
1.13 

-1.74 
-4.58 

.774

.022

1 
2.40 
2.49 

1.32 
1.25 

-4.38 
-5.00 

.004

.010

Work-life balance
Yes
No

1 
1.98 1.22 -3.23 .006

1 
0.62 0.37 -1.02 .061

Self-rated health
Healthy
Unhealthy

1 
1.63 1.07 -2.50 .024

1 　
1.84 1.20 -2.82 .005

†Multiple logistic regression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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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, 스트레스 위험은 1.8배 높았다.

논 의

본 연구는 지역사회 재가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

호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우울 및 스트레스 수준을 확인하고 

이와 관련된 주요 요인을 탐색하였다. 요양보호사의 32.3%가 

우울을 경험하였고, 32.0%가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

났다. 연구결과 우울 및 스트레스 모두에 관련된 주요 요인은 

돌봄업무 중 폭력에 노출된 경험과 주관적 불건강으로 확인

되었다. 이외 주당 돌봄업무시간, 안전하지 않은 작업조건 및 

일-가정 갈등은 요양보호사의 우울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

인되었다. 

무엇보다도 돌봄제공 시 폭력위험에 노출된 경험은 요양보

호사의 우울 및 스트레스의 주요 관련 요인임이 확인되었는데, 

구체적으로 1년 간 폭력위험 노출이 2회 이상으로 잦은 경우 폭

력에의 노출경험이 없는 그룹에 비해 우울과 스트레스 위험 모

두 약 2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. 폭력의 종류에 관계없이 하나 

이상의 폭력에 노출된 경험은 우울증상 유병과 상당히 높은 연

관성을 지니며(Byun, Youn, Jung-Choi, Cho, & Paek, 2009), 

스트레스와 직장 폭력은 결근, 이직율 증가, 생산성 감소로 이

어질 수 있다(Helge, Kate, & Cary, 2001). 또한 본 연구에서는 

돌봄대상자의 23.0%가 폭력(폭언, 폭행, 성희롱)을 경험한 것

으로 나타났으며 경험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는 9.7%였는데 

이는 2013년 서울시 요양보호 실태조사 결과에서 재가 요양보

호사의 10~30%가 이용자 및 보호자로부터 성희롱, 언어폭력, 

신체폭력 등을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며, 시설의 폭력에

의 노출 수준은 이보다 높아 50~85%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

바 있다(Shin et al., 2013). 그러나 재가의 경우 시설보다 질병 

중증도가 낮아 폭력 노출 수준이 낮은 편인 반면(Hwang et al., 

2014; Seo & Kim, 2012; Shin et al., 2013), 재가노인 요양보호

사 등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은 대상자와 혼자 있는 경

우 등 환경적으로 폭력 위험에 더 노출되며, 이용자와 보호자

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느끼는 불쾌감과 위협감이 시설보다 

훨씬 심할 뿐 아니라 시스템적인 안전장치 없이 요양보호사 스

스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(Shin et al., 2013; Lee, 

Kang, Kim, & Park, 2012). 본 연구 및 기존 연구결과에서 확

인되는 바와 같이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

폭력에의 위험 노출이 높고, 폭력 노출 시 정신건강에의 위해

성 크기를 고려할 때(Byun, Youn, Jung-Choi, Cho, & Paek, 

2009; Shin et al., 2013; Lee, Kang, Kim, & Park, 2012), 예방

적 차원의 대인관계기술 및 의사소통 능력 등의 대처역량 강화

와 상담 및 치료 등의 사후적 접근 또한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

할 것이다. 

‘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’은 우울의 관련 요인으로 확인되

었다. 신체 부하 및 감염 위험에 대한 교육, 정기건강검진 서비

스 제공, 감염위험 대상자 접촉 시 보호구(장갑, 마스크 등) 지

급, 및 돌봄 대상자의 질병상태 정보 제공 여부로 측정한 작업

환경에서 이들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을 제공하지 않는 기관 

소속의 요양보호사는 이 모두가 지켜지는 기관 소속 그룹보다 

무려 3.18배 우울경험이 높았다(p=.001). 안전교육 미제공 및 

안전도구 미착용 등은 근로자의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결과를 

초래하나(Kim, Song, & Kim, 2016; Shin et al., 2013), 안전하

지 않은 작업환경에서의 근무와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과의 관

련성을 확인한 연구는 아직 드물기에 본 연구결과만을 가지

고 충분한 논의를 전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. 그럼에도 불구

하고, 기존 연구에서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이 보장되지 

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거나 자신을 보호해야한

다는 긴장감에서 일을 하는 것은 직무스트레스를 일으키며

(Park, Rah, & Kim, 2011), 이러한 긴장 및 근심의 지속과 축적

은 결국 근로자의 우울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음을 반영한 결

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(Hoel, Sparks, & Cooper, 2001). 

다른 한 편으로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안전한 근로환경은 단순

한 안전교육 및 보호구 제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기관의 요

양보호사들에 대한 정서적 및 기술적 지원 환경을 내포하고 있

음으로 일부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. 왜냐하면 돌봄업무를 제공

하는데 있어서 감염위험 및 요양보호사의 건강상태에 대한 기

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들이 돌봄 특성 

상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정서적 소진 및 잦은 폭력위험에의 노

출 등으로 인한 정신 건강문제를 잘 예방하고 관리한다고 기대

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.

요양보호사의 주당 근로시간이 우울의 주요 요인으로 확인

되었는데 특히, 주당 근로시간이 중간 33.3%에 해당하는 16~ 

36시간 근무자의 경우 상위 33.3%인 16시간 미만 근로자에 비

해 우울의 위험이 2.10배 높았다(p=0.005). 그러나 하위 33.3%

인 36시간 초과 그룹의 우울 위험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 한

편, 재가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최근 국내연구에서도 근무

시간이 주당 15~20시간일 때 업무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직

무수행을 전일제로 할 경우 신체적인 부담을 초래하므로 직무 

만족도가 저하됨이 발견되었다(Kim & Shim, 2011). 따라서 

본 연구와 기존 연구결과에 기초할 때, 장기 근로시간은 신체

적 부담 등이 기대되므로 오히려 보다 신체적 및 정서적으로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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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한 사람이 장기근로를 선택하는 선택적 오류가 반영된 결과

로 일부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. 더불어 본 연구결과는 근로시

간이 길수록 직무만족도가 떨어지고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

건강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

을 시사한다. 

일과 근무시간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하기에 매우 힘들다

고 응답한 일-가정 갈등 요양보호사의 비율은 30.8%였으며 이 

그룹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그룹에 비해 1.98배 우울경

험이 높았다(p=.006). 일-가정 갈등은 최근 다양한 직업군의 근

로자들에서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있어서 주요 영향요인임이 

확인되고 있으며(Choi & Jeon, 2016; Bjorner, Albertsen, & 

Rugulies, 2010), 특히 여성근로자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주요 

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(Choi & Lee, 2014). 이에 유럽국가

를 시작으로 근로자의 일과 개인생활의 균형이 가능한 근로

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, 우리나라의 경우 2007

년 일-가정 양립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

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. 하지만 대부분 정규직이면서 

출산육아연령기 근로자의 일-가정 갈등 요인만을 고려한 정책

으로(출산휴가제도, 배우자출산휴가제도, 육아휴직제도, 육아

기 근로시간단축 등)(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, 

2015), 시간제 근로자가 다수인 요양보호사의 위한 일-가정 양

립 지원에 대한 고민과 고려는 찾아보기 어렵다. 요양보호사는 

시간제 근무라는 특성 상 노동시간의 조절 및 선택 조절이 가능

하고, 이들 대부분이 출산, 육아를 벗어난 중년기 여성이 대부분

이라는 점에서 일-가정 갈등에 대한 보호대상 근로자에서 배제

되었을 가능성이 크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30%가 일-

가정 갈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들의 우울에 주요 요인으로 확

인된 점에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. 또한 요양보호사의 사

회경제적 위치 측면에서 시간제이지만 생계차원에서 돌봄업

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고려할 때 일-가정 갈등 요

인은 정규근로자와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. 따라서 향후 이들이 

경험하는 일-가정 갈등 요인이 무엇인지 좀 더 세심한 탐색 연

구가 필요하다. 

본 연구 대상자의 46.5%는 자신이 불건강하다고 평가하였

으며 이는 우울과 관련이 있었다. 불건강한 그룹은 그렇지 않

은 그룹에 비해 우울 위험은 1.63배, 스트레스 위험은 1.84배가 

높았다. 만성질환 이환, 장애 등의 신체적 불건강과 의사진단 등

의 객관적 건강상태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주관적 불

건강 상태는 우울, 스트레스, 및 자살생각과 같은 정신건강의 주

요 관련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(Hoel et al., 2001; Hwang, 

Yoo, & Kang, 2014). 특히 재가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

경우 돌봄의 특성 상 혼자서 도움이 필요한 고령노인의 신체적 

정신적 욕구 충족을 도와야 하므로 정서적 부담이 크다(Kim & 

Shim, 2011; Shin et al., 2013; Seok, 2016). 따라서 이들의 주

관적 건강상태 평가에는 정서적 건강상태의 반영이 더욱 클 것

으로 예상된다. 

본 연구는 전국의 재가노인 돌봄 요양보호사를 대표할 수 있

는 자료를 생산하여 그 동안 상대적으로 연구가 드물었던 정신

건강의 대표 지표인 우울과 스트레스 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관

련된 주요 요인을 탐색했다는데 의의가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

고 본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고려

할 필요가 있다. 본 연구에서 측정한 작업환경요인은 돌봄대상

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하고 있기에 돌봄 제공기관의 객

관적 작업환경의 반영에는 한계가 있다. 또한 본 연구 대상자는 

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요

양보호사에 한정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재가 요양보호

사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.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단면

연구이기에 관련 변인과 우울 및 스트레스의 인과관계를 명확

히 할 수 없다. 예를 들면 주관적 건강의 영향은 반대로 우울 때

문에 주관적 불건강이 초래될 수 있는 역인과성도 고려하여 해

석해야 할 것이다. 

결 론  및  제 언

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서 활동

하는 재가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작업

환경과 우울 및 스트레스 수준을 확인하고 이들의 관계를 탐색

하였다. 대상자의 약 32%가 우울과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으며 

‘돌봄업무 중 폭력에 노출된 경험’과 ‘주관적 불건강’이 정신건

강(우울 및 스트레스)의 주요 관련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. 

따라서 재가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

회적 관심이 요구되며, 이들이 폭력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

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과 이러한 상황에 적

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정서역량 강

화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. 

REFERENCES

Bjorner, J. B., Albertsen, K., & Rugulies, R. (2010). Introduction to the 

supplement on the Copenhagen Psychosocial Questionnaire-in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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